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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G, 2009~2010 글로벌 ICT 매력도 지수(GIMA) 평가 결과 발표
‘국내 ICT 기업 해외 진출 시 가장 매력적인 국가 순위는?’
	· 각 국가별 경제규모, ICT 인프라 수준, 한국과의 교역 관계 등 3개 항목별30개 지표 평가 작업 실시

·  전세계 118개 국가 대상으로 ICT 시장 매력도 측정

· 평가 결과 미국, 일본, 중국이 1, 2, 3위 차지

·  말레이시아, 브라질, 독일, 인도, 홍콩 등 TOP 10에 포함




KRG가 한국 ICT 기업이 해외로 나갈 경우 가장 유망한 국가를 평가하는 지표인 GIMA(Global ICT Market Attractiveness) 인덱스를 개발해 이를 전세계 188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 글로벌ICT 시장 매력도 지수 GIMA 

글로벌 ICT 시장의 매력도 지수인 GIMA(Global ICT Market Attractiveness) 인덱스는 국내 최초로 시도된 전 세계 ICT 시장 매력도 지수를 의미한다. 매력도 순위는 단순한 국가 경쟁력 순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GIMA 인덱스는 우리나라 관점에서 세계 각 국가들을 평가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 기업 입장에서 세계 국가들 중 어느 국가가 ICT 시장에 진출할 때 우선 순위를 매길 것인지를 선정한 평가 지수라고 할 수 있다.
KRG는 GIMA 인덱스를 매기기 위해 해 30가지의 평가지표를 측정했다. 30가지 평가지표는 크게 3가지 대 분류 영역으로 구분했다. 3개의 대 분류 영역은 각각 중분류, 소분류 영역으로 재 분류작업을 거쳤다. 각각의 정성 및 정량 데이터의 출처는 WorldBank와 ITU, WEF(World Economic Forum) 자료를 근거로 했다. 이외 국내 기업들의 각국 수출액 현황이나 투자 현황 자료 등은 KOTRA와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자료 등을 통해 추출했다. 시점별로는 가급적 2008년 데이터를 근거로 했지만 일부 최신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근거로 했다.

3가지 카테고리는 크게 환경적인 측면, 시장과 인프라 측면, 기회 측면(한국기업 입장에서) 등으로 구분된다. 각국의 ICT 시장 매력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환경적 측면과 관련 시장 및 인프라 측면이 중요하다. 국내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따른 법적, 제도적 측면과 함께, 일정 수준이상 시장이 형성돼 있어야 하고, 인터넷 유저나 모바일 사용자 등 ICT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비돼 있어야 한다. 환경적인 측면과 인프라 측면을 평가하는 것은 이 같은 각국 ICT 시장 시장상황과 함께 향후의 성장성을 가늠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국내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는데 따른 내부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기업들에게 ‘시장 기회’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면 한국기업과의 교역 및 투자 현황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환경적 측면과 인프라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한국 기업들과의 지속적 연계가 없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게 된다. 시장 기회라는 평가 요소에는 국내 기업의 현지 투자액수와 진출 기업, 수출 추이 등이 포함돼 있다.

< GIMA 인덱스 평가 요소>
	대분류
	증분류
	세부 평가 내용

	Environment
	경제 일반
	경제규모

	
	
	전년대비 경제성장률

	
	
	하이테크 제품 수출 비중

	
	
	첨단산업 집중도

	
	
	산업 생산성 증가율

	
	법적/제도적 안정성
	정부 규제 등 시장경제

	
	
	E-Government 준비도

	
	
	ICT 지원 법/제도 정비

	
	
	ICT정책 우선순위

	
	투자 및 특허현황
	GDP대비 투자

	
	
	GNI대비 교육비

	
	
	특허보유건수

	ICT Market & Infra
	시장성
	ICT 시장규모

	
	
	ICT제품 수출(전체 수출대비)

	
	
	ICT제품 수입(전체 수입대비)

	
	
	ICT 서비스 수출(전체 서비스 수출대비)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서비스 수입(전체 서비스 대비)

	
	인프라 
	개인용 컴퓨터 보유현황(100명당)

	
	
	인터넷 유저 수

	
	
	모바일 텔레폰 사용자 수

	
	
	인터넷 호스트 수

	
	ICT 투자
	매출대비 통신 투자

	
	
	GDP대비 통신 매출

	
	
	GDP대비 ICT 지출비율

	Opportunity
	한국기업 투자 수준
	국내 기업 현지 투자 규모

	
	
	국내 기업 현지 진출 기업 현황

	
	
	ICT업종 투자 규모

	
	한국과의 교역현황
	국내기업의 총 수출액 현황

	
	
	ICT 총 수출액

	
	
	전년대비 ICT 수출 증감률


3가지 카테고리는 그 중요도에 따라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했다. 우선 시장규모와 성장률, 인프라 현황 등은 매력도 평가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50%의 가중치를 부여했다. 기회 측면은 35%의 비중을 부여했으며, 환경 측면은 15% 비중을 부여했다. 

- 평가 결과 미국과 일본, 중국이 1, 2, 3위를 차지
이 같은 평가지표를 근거로 올해 처음 시도한 ‘2009~2010 GIMA 인덱스 평가’ 결과 전체 1위는 미국이 차지했다. 미국은 환경, 인프라, 기회 측면에서 골고루 높은 평가를 받아 한국 ICT 기업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조사됐다. 미국 시장 진출이 용이하지 않은데다, 워낙 많은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 세계 ICT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 시장 공략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인 셈이다.
미국의 뒤를 이어 일본이 2위에 랭크됐다. 일본은 평가 지수 5.79를 기록해 중국을 간발의 차로 누르고 2위에 올랐다. 일본 역시 시장 규모면에서 탈 아시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다, 첨단기술의 최전선이라는 측면에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반드시 공략해야 할 국가로 평가됐다. 미국과 일본이 평가지표상 1, 2위에 랭크된 것은 이들 국가의 ICT 시장규모가 타 국가와 비교해 몇 배이상 크다는 측면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지만 결국, 세계적인 선도기업들이 즐비한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어야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3위는 5.65를 기록한 BRICs의 선두주자인 중국이 차지했다. 중국은 시장성과 인프라 측면에서 3위, Opportunity에서는 5위를 차지했지만 환경 평가는 12위에 그쳤다
TOP 10내에는 말레이지아가 4위에 랭크됐다. 최근 아태지역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아시아권에서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어 5위에는 5.40의 스코어를 기록한 유럽의 대표 국가인 영국이 차지했으며, 캐나다와 네덜란드가 공동 6위에 랭크됐다. 이어 8위는 인도, 9위는 홍콩이 차지했다. 유럽 국가중에 영국에 이어 독일이 5.16을 기록해 10위에 포진했다.
<표> 상위 20개 국가별 2009~2010 GIMA 인덱스 순위

	Country
	전체
	Environment
	ICT Market&Infra
	Opportunity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미국
	1
	5.81 
	4 
	7.05 
	4 
	4.85 
	1 
	6.65 

	일본
	2
	5.79 
	13 
	6.64 
	1 
	4.94 
	3 
	6.65 

	중국
	3
	5.65 
	12 
	6.66 
	3 
	4.90 
	5 
	6.30 

	말레이시아
	4
	5.57 
	8 
	6.94 
	6 
	4.76 
	7 
	6.13 

	영국
	5
	5.40 
	21 
	6.34 
	2 
	4.91 
	8 
	5.70 

	캐나다
	6
	5.36 
	15 
	6.61 
	7 
	4.75 
	9 
	5.70 

	네덜란드
	7
	5.36 
	18 
	6.46 
	17 
	4.38 
	6 
	6.28 

	인도
	8
	5.25 
	16 
	6.61 
	31 
	4.02 
	4 
	6.43 

	홍콩
	9
	5.22 
	20 
	6.38 
	37 
	3.88 
	2 
	6.65 

	독일
	10
	5.16 
	22 
	6.30 
	9 
	4.71 
	16 
	5.33 

	호주
	11
	5.13 
	3 
	7.07 
	5 
	4.78 
	23 
	4.80 

	프랑스
	12
	5.03 
	17 
	6.50 
	13 
	4.59 
	20 
	5.03 

	브라질
	13
	5.01 
	55 
	4.95 
	10 
	4.69 
	12 
	5.50 

	태국
	14
	4.93 
	34 
	5.76 
	18 
	4.33 
	15 
	5.43 

	싱가포르
	15
	4.91 
	7 
	6.94 
	35 
	3.89 
	11 
	5.50 

	폴란드
	16
	4.77 
	54 
	4.96 
	11 
	4.62 
	21 
	4.90 

	러시아
	17
	4.69 
	61 
	4.76 
	25 
	4.14 
	13 
	5.45 

	스페인
	18
	4.68 
	36 
	5.57 
	8 
	4.73 
	33 
	4.23 

	필리핀
	19
	4.62 
	69 
	4.53 
	22 
	4.27 
	19 
	5.15 

	멕시코
	20
	4.57 
	40 
	5.40 
	21 
	4.28 
	25 
	4.65 


한편 평가 대상 118개국중 ICT 지출 규모가 확인된 73개국의 ICT 지출 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3조7천696억달러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유럽 지역이 32.8%를 점유해 가장 지출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유럽 지역 뒤를 이어 미국/캐나다가 전체 시장의 3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유럽과 북미 시장이 전세계 ICT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ICT 분야에서 서유럽과 북미 시장을 공략하지 않고서는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 역시 9.3%로 ICT 지출 규모가 미국 다음으로 컸으며, 중국은 전체 시장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 라틴아메리카가 5.6%를, 기타 아시아권이 4.6%, 중앙/동유럽 2.5%를 나타냈다. 중동은 1.8%를 점유했으며, 아프리카는 573억달러의 시장을 형성, 1.5%를 점유하고 있다.

<지역별 ICT 지출액 규모(2007년 기준)>
                                                               <단위: 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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